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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제5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해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 요인, 

인터넷 중독 요인에 따른 흡연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각 독립변인

과 종속변인에 대한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 통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둘째, 각 독립변인의 하위집

단별 흡연 정도의 차이를 카이자승 검증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특성 요인에 있어서

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고등학생이, 성적이 

저조한 경우에, 건강요인에 있어서는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않

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에, 우울을 경험한 경우에, 인터넷 중독요인에 있어서는 인

터넷 중독 증상이 있는 청소년이 흡연하는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흡연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health, and internet addiction factors on smoking 

behavior among the Korean youth. The 2009 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data was used for this purpose. 

Frequency analysis and chi-square test were employed for this study. Gender, living with parents, economic status, school level, 

academic record, subjective health status, subjective well-being, level of stress, level of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smoking behavior. Findings may be used for developing promising strategies to cope with 

smoking behavior of adolesc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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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정신적이나 신체적 측면에서 공히 급격

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개인의 향후 발달단계에

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1-11]. 이러한 연

유로 청소년 시기에는 많은 일탈의 위험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 일탈의 유형 중 흡연은 다른 일탈과 건강위험

행태로 청소년들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9].

이러한 청소년의 흡연 문제에 대응, 흡연의 폐해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흡연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면밀한 규명작업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이 흡연을 하게 되는 이

유를 다양한 요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청소년 흡연을 비롯한 일탈행동 관

련요인 중에는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요인, 가족 요

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요인, 학교생활요인 등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9],[12-16]. 그러나 최근 청소년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는 인터넷의 사용과 흡연과의 

연관성을 논의한 연구는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지극히 

제한적이다[9]. 그러나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인터넷 

사용이 현격히 빈번하고, 인터넷 중독이라는 폐해에도 

가장 위험한 연령층으로 청소년 집단이 제시되고 있

는 국내의 상황에서는 이들의 인터넷 중독과 흡연과

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라 사료된

다[1],[17-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흡연의 주요 관련요인 중 청소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건강특성, 인터넷 중독 요인과 흡연여

부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 흡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 

요인, 인터넷 중독 요인에 따른 흡연여부의 차이를 검

증하였다. 

2.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

부터 매해 질병관리본부가 수집한 청소년건강행태 온

라인 조사(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자료 중 2009년도 제 5차 자료의 일

부를 활용하였다. 이 원시자료에는 본 연구가 규명하

고자 하는 청소년의 흡연여부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요인,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한 설문내용을 담고 있

으며, 전국16개 시도 73,238명의 중, 고교생 을 대상으

로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이나 학년의 편협성을 극복

한 비교적 대표성을 확보한 자료라는 점에서도 본 연

구자료로 그 효용을 지닌다고 판단되었다[3]. 본 조사

에 활용한 2009년도 자료는 전체 표본 중 75,066명이 

응답하여 97.6%의 응답률을 보였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원시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

년의 흡연여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인터넷 중독 

등의 설문문항을 측정도구로 활용하였다. 각 변수별 

측정도구를 소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2.3.1 흡연 여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의 

최근 30일간 흡연한 경험의 유무에 대한 질문을 통해 

흡연여부를 측정하였다.

2.3.2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본 연구에서는 원시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별, 

부모와의 동거여부, 가계경제수준, 학교유형, 학업성적 

등의 설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 활용하였다. 

성별은 남, 여로, 부모와의 동거는 동거여부로, 가계경

제수준은 상, 중, 하로 학교유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로, 학업성적은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2.3.3 건강 요인

본 연구에서는 원시 자료의 주관적 건강인지, 주관

적 행복, 스트레스 수준, 우울여부 등을 건강요인 변

수로 활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지와 주관적 행복, 스

트레스 수준은 상, 중, 하로, 우울여부는 최근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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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2주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

망감을 느낀 경험의 유무로 이원화하여 측정하였다. 

2.3.4. 인터넷 중독여부

원시 자료에서 인터넷 중독여부는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척도인 간략형K 척도로 일상생활장

애요인, 현실구분장애 요인, 긍정적 기대 및 장애요인,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요인, 일탈행동, 내성 등 6개

요인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3],[9]. 본 인터넷 중독 척도의 신뢰계수는 0.92로 나

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사용기준에 따라 총 

80점 중 45점 이상인 경우를 중독으로 파악하였다. 

표 1. 변수의 소개
Table 1. Description of variables

구분 변인 변수 설명

종속변인 흡연여부
0 = 아니오

1 = 예

독립변인

인구사회학적특성 
요인

성별
0 = 여

1 = 남

부모와의 동거여부
0 = 아니오

1 = 예

가계경제수준

1 = 하

2 = 중

3 = 상

학교유형
1 = 중학교

2 = 고등학교 

학업성적

1 = 하

2 = 중

3 = 상

건강요인

주관적 건강인지

1 = 하

2 = 중

3 = 상

주관적 행복

1 = 하

2 = 중

3 = 상

스트레스수준
1 = 하

2 = 중

3 = 상

우울여부
0 = 아니오

1 = 예

인터넷 중독요인 인터넷 중독여부
0 = 아니오

1 = 예

2.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일련의 과정을 경유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 통계

치를 제시하며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

강요인, 인터넷 중독요인 등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인 

흡연여부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측정하였다. 둘째, 각 

독립변수에 따른 인터넷 중독 여부의 차이를 카이자

승 검증(χ2 test)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

서는 SPSS WIN 17.0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2는 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개괄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

적 특성 요인으로는 성별, 부모와의 동거여부, 가계

경제수준, 학년, 학업성적 등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학교특성 등을 포괄하여 제시하고 있다. 성별에 있어

서는 남학생이 38,391명(52.42%), 여학생이 34,847명

(47.58%)으로 남학생이 더 많았다. 부모와의 동거여

부에 있어서는 양부모와 모두 동거하는 경우가 

60,238명(83.36%)으로 훨씬 더 많았다. 가계의 경제

수준에 있어서는 중이 34,253명(46.77%), 상이 21,072

명(28.77%), 하가 17,913명(24.46%) 순으로 많았다. 

학교에 있어서는 중학생이 37,570명(51.30%), 고등학

생이 35,668명(48.70%)으로 중학생이 더 많았으며, 

학업성적은 하가 27,636명(37.73%), 상이 25,951명 

(35.43%), 중이 19,651명(26.83%) 순으로 많았다. 

둘째, 건강요인에서는 있어서는 주관적 건강인지, 

주관적 행복, 스트레스, 우울여부 등을 살펴보았는데, 

주관적 건강인지에 있어서는 상이 46,471명(63.45%), 

중이 20,768명(28.36%), 하가 5,999명(8.19%) 순으로, 

주관적 행복에 있어서도 상이 39,725명(54.24%), 중이 

23,601명(32.23%), 하가 9,912명(13.53%) 순으로, 스트

레스 수준에서도 상이 32,094명(43.82%), 중이 29,669

명(40.51%), 하가 11,475명(15.67%)순으로 응답한 경

우가 많았다. 우울여부에 있어서는 우울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45,865명(62.62%), 우울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7,372명(37.38%)으로 우울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셋째, 인터넷 중독 여부에 있어서는 전체 조사대상

자 중 5,753명(7.86%)이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는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제8권 제5호

698

것으로 나타났다.

3.2 흡연 여부

표 3은 본 조사 대상자의 흡연 여부를 제시하고 있

는데 본 자료에 의하면 8,937명(12.20%)이 흡연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Table 2. Sample characteristics

변인 변수 범주 빈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성별
여 34,847 (47.58)

남 38,391 (52.42)

부모와의 동거여부
아니오 12,027 (16.64)

예 60,238 (83.36)

가계경제수준

하 17,913 (24.46)

중 34,253 (46.77)

상 21,072 (28.77)

학교유형
중학교 37,570 (51.30)

고등학교 35,668 (48.70)

학업성적

하 27,636 (37.73)

중 19,651 (26.83)

상 25,951 (35.43)

건강
요인

주관적 건강인지

하 5,999 (8.19)

중 20,768 (28.36)

상 46,471 (63.45)

주관적 행복

하 9,912 (13.53)

중 23,601 (32.23)

상 39,725 (54.24)

스트레스수준

하 11,475 (15.67)

중 29,669 (40.51)

상 32,094 (43.82)

우울여부 
아니오 45,865 (62.62)

예 27,372 (37.38)

인터넷중독
요인

인터넷중독여부
아니오 67,485 (92.14)

예 5,753(7.86)

 

표 3. 흡연 여부
Table 3. Smoking

변수 범주 빈도(%)

흡연여부
아니오
예

64,301(87.80)
8,937(12.20)

3.3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흡연

표 4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요

인, 인터넷 중독요인에 따른 흡연여부의 차이를 제시

하고 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χ2=1700.00, p<.001), 부모와 동거하지 않

는 경우에(χ2=353.91, p<.001),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

은 경우에(χ2=424.36, p<.001), 고등학생이(χ2=1200.00, 

p<.001), 성적이 낮은 경우에(χ2=206.19, p<.001) 흡연

하는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났다. 

3.4 건강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흡연

둘째, 건강요인에서는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χ2=53.80, p<.001), 주관적으로 행복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χ2=420.95, p<.001), 스

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χ2=252.28, p<.001), 우울을 

경험한 경우에(χ2=704.85, p<.001) 흡연하는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났다. 

표 4. 독립변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 
Table 4. Smoking according to independent variables 

변인 변수 범주
흡연여부 빈도(%)

χ2

무 유

인구
사회학적
특성 요인

성별
여 32,392(92.95) 2,455(7.05) 1700.00***

남 31,909(83.12) 6,482(16.88)

부모와의 
동거여부

아니오 9,960(82.81) 2,067(17.19) 353.91***

예 53,574(88.94) 6,664(11.06)

가계경제
수준

하 14,944(83.43) 2,969(16.57) 424.36***

중 30,601(89.34) 3,652(10.66)

상 18,756(89.01) 2,316(10.99)

학교유형
중학교 34,542(91.94) 3,028(8.06) 1200.00***

고등학교 29,759(83.43) 5,909(16.57)

학업성적

하 24,959(90.31) 2,677(9.69) 206.19***

중 18,305(93.15) 1,346(6.85)

상 24,221(93.33) 1,730(6.67)

건강요인

주관적 
건강인지

하 5,091(84.86) 908(15.14) 53.80***

중 18,243(87.84) 2,525(12.16)

상 40,967(88.16) 5,504(11.84)

주관적 
행복

하 8,185(82.58) 1,727(17.42) 420.95***

중 20,461(86.70) 3,140(13.30)

상 35,655(89.75) 4,070(10.25)

스트레스
수준

하 10,308(89.83) 1,167(10.17) 252.28***

중 26,511(89.36) 3,158(10.64)

상 27,482(85.63) 4,612(14.37)

우울여부
아니오 41,406(90.28) 4,459(9.72) 704.85***

예 22,895(83.64) 4,478(16.36)

인터넷중독
요인

인터넷중독
여부

아니오 59,517(88.19) 7,968(11.81) 125.50***

예 4,784(83.16) 969(16.84)

***p<.001

3.5 인터넷 중독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흡연

인터넷 중독요인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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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청소년이(χ2=125.50, p<.001) 흡연하는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났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 

요인, 인터넷 중독 요인과 흡연과의 관계를 탐색하였

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흡연 

문제에 대한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고등학생이, 성적이 저조한 경우에 흡연

하는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몇 가지 시사

점을 제시하는 바라 하겠다. 

우선 남학생에 있어서 흡연의 빈도가 더 많아 남학

생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남

성 흡연에 대한 상대적 관대함이나 영웅의식, 또래집

단의 압력 등의 표현으로 남학생에 있어서의 흡연이 

더 빈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예방 치유할 수 있

는 남학생을 위한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의 형성과 이

를 위한 자치활동의 마련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뿐

만아니라,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으로 열약한 청소년에

게도 다양한 문화와 학습체험의 기회를 통해 흡연과 

같은 일탈행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익한 사

회문화활동 참여의 기회도 증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흡연의 빈도

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부모역

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모가 청소년들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관심을 지니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며, 부모와 동거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러한 부모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대처할 수 

있는 학교, 지역사회, 또래집단이라는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

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흡연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

났는데, 이는 고등학생에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

깨우는 예방교육이나 금연프로그램을 증진시킬 필요

성을 제시하는 바라 하겠다. 또한, 성적이 저조한 학

생도 흡연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이 학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특기

와 적성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이 

흡연과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건강요인에 있어서는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고 느끼는,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스

트레스정도가 높은, 우울을 경험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흡연율을 보였다. 이는 흡연이 신체적, 정신건강

에 위해하다는 점, 그리고, 역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

으로 건강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으로 두 가지의 해석을 가능케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건강에 대한 흡연의 폐해에 대한 

많은 실증적 연구와 함께, 심신의 불편함이 흡연을 유

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 검증노력이 진행되기

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

지, 증진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인터넷 중독 요인에서는 인터넷 중독 성향이 있는 

경우에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

다한 인터넷 사용 등은 청소년에게 흡연의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바라 하겠다. 특히 PC

방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타인과 교류하지 않는 경우

에는 이러한 흡연 등의 일탈행동의 개연성이 증가되

리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 올바른 인터넷 매체의 활

용, 인터넷의 순 기능을 십분 활용하며, 역기능으로부

터 보호할 수 있는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 흡연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차원

에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인터넷 중독과 

흡연과의 관계를 카이자승 검증을 통해 규명하였다. 

연구결과를 카이 자승 검증 결과에 의해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성별, 

부모와의 동거여부, 가계경제수준, 학교유형, 학업성

적, 건강요인에 있어서는 주관적 건강인지, 주관적 행

복, 스트레스수준, 우울여부, 그리고 인터넷 중독요인

에서는 인터넷 중독여부에 따라 흡연여부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

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과 대처방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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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위한 제언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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